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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에대해낙관적이다. 그는올해몽골

에서수백억원대건설공사가최소 5건

이상발주될것으로예상하였다. 아시아개

발은행지원형식으로초이르∼자밍우드

간도로건설( 8 3 0억원), 운트∼무릉∼흡수

호골간도로건설( 5 0 0억원) 등굵직한공

사들이진행될예정이라는것이다. 그는

“세계은행결제조건의차관공사를중심

으로향후몽골지역내공사발주에적극

참여할계획”이라고말했다. 차관공사인

만큼계약이행보증에대한정부지원만

제대로이루어지면공사수주로안정적인

수익을창출할수있다는것이다.

지금이근재회장의마음은중국서북부

를포함한중앙아시아내륙의광활한땅을

달리고있다. 몽골과우즈베키스탄만으로

는성에차지않는것이다. 그리고의욕만

앞서고배를마신중국서북부대개발사업

참여에대한꿈도접지않았다. 특히, 그는

아프가니스탄을주목하고있다. 전후복구

사업에따른물량이엄청나게나올것으로

예상하기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이를

위한발판이다. “이들지역에는주로개도국

업체들이경쟁대상이라서우리나라업체들

의수주가능성이높은편입니다. 글로벌시

대는변화를즐기는자들의무대입니다. 그

리고그러한변화를전북과한국내에서만

즐기기에는너무비좁아해외로눈을돌렸

습니다. 사전의철저한준비와도전정신만

있다면중앙아시아건설현장의곳곳에태

극기가휘날리게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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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는변화를즐기는자들의무대입니다”

이근재새한건설(주) 회장
전북지역건설업계최초로해외건설공사수주

설기업의생존이갈수록어려워지

고있다. 특히, 지방중소건설업체

의경우건설경기하락에따른극심한수

주난과업체수증가에따른수익률악화

로고사직전의위기에처해있다. 무언가

변화의계기를만들지않으면가만히앉

아죽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런와중에지방의한중견업체가해

외에서잇따라공사를수주해업계를놀

라게하고있다. 해외건설시장진출은서

울의1군건설업체들만의영역으로인식

되어왔기때문이다.

2군종합건설업체인전북지역의새한

건설. 이회사는지난3월몽골정부에서

발주한 에르데넷∼불간∼운트까지

1 4 2 k m에이르는고속도로공사를수주하

였다. 터키등외국5개사와치열한경쟁

끝에낙찰률8 7 %에 따낸것이다. 낙찰금

액은미화 1 , 9 7 0만 달러. 우리돈으로약

2 4 0억원정도이다. 대형업체의해외공사

수주금액에비하면보잘것없는수준이다.

그러나, 1년에공사1건도수주하지못하는

업체가수두룩한지역건설업계입장에서

보면어마어마한규모가아닐수없다. 이

근재회장은“외환위기의시련을겪으면

서2 0 0 0년부터눈을해외시장으로돌리고

국제시장의틈새를노리며‘해외시장진

출’이라는씨앗을뿌리고피와땀으로가

꿔왔는데4년이지나서야첫번째싹을틔

우게되었다”고말했다. 특히, 그는국내에

서는전북업체를알아주지않지만해외에

서는전북업체로보는것이아니라한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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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평가하였고, 이것이눈을해외

로돌린가장큰이유였다고설명하였다.

새한건설의해외진출역사는몽골에이

어 우즈베키스탄에서도이어질 전망이다.

새한건설은지난6월초우즈베키스탄의농

업종합개발사업국제입찰에서1순위업체

로 선정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의차관공

사로추진되는이사업은미화1 , 4 0 0만 달

러규모로총1만3 , 7 0 0 h a의광활한초지에

향후2년동안경지정리와함께용수로, 배

수시설등을건설하는공사이다. 이근재회

장은이사업을맡아서끝내게되면국내건

설업체중새한건설이농업토목부문에서

는최대실적을갖게된다고자랑하였다.

이근재회장은몽골등중앙아시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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